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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7주년

지난해 동명동으로 민들레 소극장으로 옮긴 5

월 연극의 대명사 극단 토박이는 두 편의 작품을

무대에올린다 1983년고(故) 박효선이창단한 토

박이는 금희의 오월 모란꽃 청실홍실 등 이

른바 오월 3부작으로잘알려져있다

올해는 3부작 중 청실홍실이 관객들을 만난

다1920일 2627일(금요일오후7시30분 토요

일 오후 3시) 6월부터 11월까지는매주마지막주

수요일(오후 7시30분) 정기상연

박효선 작연출로 1997년 초연된 청실홍실은

단란했던한가정이 80년오월을겪으며어떻게파

괴되어가는지 그 역사의소용돌이속에휘둘려진

인간의운명에대해이야기하는작품이다

연극은 3명의 자녀를 키우며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김순덕이하소연하듯 남편후배에게 옛

이야기를풀어놓는것에서시작한다 그녀의남편

은 5월항쟁지도부기획실장으로활동하다도청에

서 잡혀 고문을 당한다 간첩으로 몰리자 자살을

시도 뇌를 다치고 상무대 영창에 남아 있던 그는

뇌손상으로 정신질환 상태가 돼버린다 오랜 시간

이 지났지만 남편은 정신병원에 있고 그녀의 지난

한삶은여전히계속된다 임해정 박정운 김수현

강중원송은정씨가출연한다 티켓가격 1만원 문

의 0622226280

오! 금남식당(18일 오후 7시 민들레소극장

2224일 518 기념문화센터)은주먹밥을통해오

월나눔과공동체정신을이야기하는작품으로무

겁지 않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80년 오월 광주 사

람들이밥을짓고함께 김치를나눠먹으며하나가

된사연을담아냈다

무대는식당금남관의후계자를뽑는요리대결

현장이다전통한식달인심심해와퓨전한식절대

강자 조미료가 김치 주먹밥 등을 주제로 요리 대

결을 펼치고 그 과정에서 80년 오월 당시 광주의

주먹밥이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이야기를풀어나

간다 난타 형식과 드라마의 결합으로 춤과 노래

가함게어우러진작품이다

마당극 단체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엔은

올해도 어김없이 관객들을 만난다 5월 2526일

오후 3시30분5시 518기념문화관민주홀

518 행방불명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언젠가 봄날엔은 오월 광주를 다룬 작품이지만

주제에억눌리지않는유쾌한전개와배우들의열

연으로작품의완성도를높였다

행방불명자와그가족들의삶을통해아직끝나

지않은항쟁의아픔과슬픔 그에 대한극복을창

작탈굿 소리 춤 등으로 형상화한 마당극이다 주

인공박조금역을맡은배우지정남의연기는압권

이며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김호준김은숙정

이형김혜선 등도 극의 활력을 더한다 문의 062

5277295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오월의 석류를 무대에

올린다 18일5월 4일(평일 오후 7시45분 토일

오후 5시18분) 연바람씨어터

2013년 거창국제연극제 희곡 공모 대상작(작가

양수근)인 오월의석류는 518의상처가옹이처

럼 박혀 있는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여전히 진행중

인 1980년광주를조망해본작품이다

계엄군의총에맞아다리부상을입고이후생선

장사를하며삼남매를키운엄마 당시총을든외

아들 순철 그리고 순심과 순영 자매 등 가족들의

이야기가 현재와과거를 오가며 펼쳐진다 석류가

빨갛게익어가는늦가을 순심은친정엄마제사상

을보기위해분주하고금남로가내려다보이는옥

상에서 그녀가태어나던 무렵아버지가 심은 석류

를딴다 이당금윤미란 오성완이새로미씨등이

출연한다

애꾸눈 광대는 18일 오후 3시 빛고을아트스페

이스 공연장에서 다시 관객들을 만나며 8월 23일

까지매월넷째주화수요일에상설공연된다

지난 2013년초연을시작으로 5년째진행되고있

는 애꾸눈광대는 518 당시현장에서투쟁하다한

쪽 눈을 잃은 주인공 이지현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다 올해 버전은 80년 5월을 겪은 자식을 지켜

보는어머니의슬픈인생사를 녹여낸게특징이다

희곡작가 김원민씨가 각색하고 연출은 이행원

씨가맡았다 서사극 형식의 연극으로 효과음악을

가미한드라마중심의 창작곡을삽입했다

이지현씨를 비롯해 이현기 정이형 노희설 정

경아 강닌영 양선영씨 등 지역 대표배우들이 함

께무대에오른다 문의 0622262446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는 오는 20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5월의필링을주제로공연한다

이번공연에서는각나라의민족주의작곡가인체코의스메타나핀

란드의 시벨리우스 루마니아의 이바노비치 대한민국 광주의 김종률

작곡가 등의 작품을 연주 시대가 주는 어려움을 음악으로 극복한 역

사적의미를다양한색채로표현하기위해기획됐다

연주레퍼토리는 스메타나의 몰다우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이

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잔물결 요한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푸

른도나우보테니시의 더블베이스협주곡 5월의노래등이다

정월태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았으며 김종률(광주문화재단 사무처

장) 작곡가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조선대 교수중창단(박종 사희만

김윤신 김철수)이광주여성필과협연한다

또 더블베이스 연주자 곽효일(카이로스앙상블 수석단원)씨가 함께

한다 공연티켓전석 5000원문의 0629608989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춤노래로아픔달래고그림으로뒤틀린오월고발

토박이의연극 오! 금남식당

박태규작 숨

5월 광주 풍성한 문화예술행사

또 다시 오월이다 광주민중항쟁 37주년을 맞아

다양한문화예술행사가열린다 극단 토박이와 놀

이패 신명은 올해도꾸준히오월작품을무대에올

리고 오월전도열린다

신명의마당극 언젠가봄날엔

연극

극단토박이 청실홍실 오! 금남식당 연극작품 2편 무대올려

놀이패신명 언젠가봄날엔 마당극푸른연극마을 오월의석류

매년 5월 518기념전시를열고있는 (사)광주민족미술인협회는 24

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제29회 오월전 비틀린 세

상억눌린일상왜곡전을연다

이번전시에는작가 32명이참여해 518에 대한 역사왜곡에대한

비판과세월호진실규명을촉구하는작품 50여점을선보인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 등 518사적지

와목포신항을방문했다 현장에서작품에대한영감을얻고과거와

현재의비교를통해미래를이야기하는작업을진행했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한쪽벽을 가득 채운 가로 45m세로 3m 대형

작품이 눈에 띈다 박철우 작가가 제작한 얼룩진 태극기다 어두운

색채 물감을 태극문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캔버스에 칠해 얼룩진

민주주의를표현했다

마지막간판장이박태규작가가그린작품 숨(가로 90세로 1

8m)은답답함이느껴진다묘지를배경으로노란색방독면을쓴사람

을등장시켜숨막히는현실을풍자한다

직설적인서예작품도있다 박종화작가는 적폐청산을허달용작

가는 사드가고평화오라작품을전시한다

오월전에 참여한 최병진 작가는 24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서 SOSO한오월(soso May)을주제로초대전을갖는다

이번전시는일상속특별한기억을사진을통해재구성하는최작

가의 2번째 개인전으로 518을 특유의 감성으로 녹여낸 사진 작품

30여점을선보인다 작가는 518을 지나간 역사적 사실이 아닌현재

일상을살아가는사람들과공감하고있는시공간으로본다

문의 062410663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민족미술인협회오월전 비틀린세상

24일까지시립미술관금남로분관

최병진 24일까지 SOSO한 오월 개인전

박철우작 얼룩진태극기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일 광산문화예술회관 5월의 필링 공연

몰다우님을 위한행진곡 등 들려줘

전시 음악


